
창조 타락 복음 교회생활 언약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1. 우리는 사회 안의 다양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당신이 가장 애착을 느끼며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는 
무엇인가요?

(물랭 드 라 가레트의 무도회 – 르누아르作)

2. 창세기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필을 지으리라”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과 사회를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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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의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전 12:12)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와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7-27)

3.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생각해봅시다.

믿음을 갖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의 

이야기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심을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고, 

그 안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을 지켜주세요!


